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곤달비(Ligularia stenocephala)는 쌍떡잎식물, 국화과의 다년생 초본식물로서 한국· 일본· 타이완· 중

국 등에 분포하며, 우리나라에는 전남 홍도가 특산 자생지라고 하며 주로 강원도, 경북 경주, 전북 남원 등

지에서 재배되고 있다. 곤달비는 어린 부분을 생채, 데친 나물, 국거리, 튀김, 묵나물로 식용한다. 특수 성

분으로는 Isopropenyl, dimethoxybenzofuran, Liguhodgsonal, Ligujapon, Ligularinone A, Ligularinone B 

등이며 신경을 안정시키는 진정작용, 진통억제, 정기를 보익하고 허약함을 보하는 기능이 있고, 한방에서

는 뿌리가 신경통, 유종(乳腫) 등에 쓰인다. 곤달비는 주로 시설하우스나 노동력이 많이 드는 임간에서 재

배되어 생산 단가가 높아 소비활성화를 위한 가공제품을 생산하기가 힘들다. 본 연구는 곤달비를 저비용 

대량 생산을 위한 노지재배 생력화 재배기술을 확립하고자 시험을 수행하였다. 2019년 4월부터 2020년 

11월까지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허브산채시험장(해발 500m)에서 곤달비 노지재배를 대상으로 이랑폭 90

㎝, 120㎝, 180㎝ 3처리구로 하여 시기별 생육특성, 수량성, 생리장해 등을 조사하였다. 2019년 4월 정식 

후 활착률은 180㎝ 처리구에서 92.1%로 가장 높았고 120㎝ 처리에서 90.2%로 가장 낮았으며, 생존율 또

한 180㎝ 처리구에서 87.2%로 가장 높았고 120㎝ 처리에서 84.4%로 가장 낮았다. 생육특성 결과 1차년도

에는 초장, 엽장, 엽폭은 생육 초기부터 후기까지 90㎝ 처리구에서 가장 높았고, 엽수는 120㎝ 처리구에서 

가장 많았다. 2차년에는 180㎝ 처리구에서 초장 61.2㎝, 엽장 32.6㎝, 엽폭 31.3㎝, 엽수 12.7개/주로 다른 

처리구에 비해 좋은 생육상태를 보였다. 이랑폭별 수확량은 180㎝에서 1,073.7㎏/10a로 120㎝ 955.7㎏

/10a, 90㎝ 923.3/㎏/10a 비해 높은 수량성을 보였다. 생리장해는 2020년 3월 저온으로 인한 냉해를 출현 

초기에 모든 처리구에서 받았다. 곤달비 노지재배 발생하는 병해충은 나비‧나방류, 노린재류 3종류이며 그 

중 점무늬병은 모든 처리구에서 30% 이상 피해가 나타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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